
구라보 - 2층 구조의 얼룩 실을 개발 

구라보는 심(芯)에 폴리에스터를 넣고, 초(鞘)에는 초장면 “수피마(Supima)”

를 사용하여 만든 2층 구조사 “샤레이드”와 얼룩 실 “웨이비 매직(wavy 

magic)”을 합쳐 하나로 만든 “2층 구조 얼룩 실”을 개발하고, 2005년 봄철용 

T-셔츠 등의 용도로 40수까지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는 50

수까지도 방적이 가능하다고 한다. 

“샤레이드”는 구라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포커스 메소드(focus method) 방

식[다른 소재를 심초(芯鞘) 구조로 방출하는 기술]에 의한 2층 구조사로서 흡

수ㆍ속건성이 좋으며 실의 표면이 면이므로, 이 천의 옷을 입으면 면의 촉감

으로 기분이 매우 좋다고 한다. 

“웨이비 매직”은 컴퓨터 제어 장치로 만든 얼룩 실인데, 자연스러운 불균

일성이나 복잡한 얼룩의 주기를 프랙털(fractals) 이론을 응용하여 컴퓨터로 

해석한 첨단 기술로 자연스러운 얼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컴팩트사 “코레나 

스핀”의 슬럽 타입도 이 기술을 응용한 것이다. 

이층 구조사는 일반적으로 코어 얀 방식인 정방 단계에서나, 그 전 공정의 

코스트 메릿(cost merit)이 있는 조방 단계에서 코어가 될 섬유를 실의 중앙에 

모이도록 하는 방적 방법이 있는데, 구라보는 정방 단계 전의 특수 개조 장

치로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얼룩 실을 만드는 기술을 곁들이기 때문에 균일

성을 유지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앞으로는 방축(防縮) 울을 심으로 하고 면으로 감싸 준 2층 구조사 “루나



파”, 면 대신에 “뱀부 레이온(bamboo rayon)”, “린치쿠(凛竹)”를 초로한 “린치

쿠 루나파”라는 2층 구조 얼룩 실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